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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회복을 찾다”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오는 4~11월까지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 운영 
-올해는 지난해보다 688명 확대해 총 2,865명이 프로그램 이용 가능

사
례

‣ 2025년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 

“다시 가족과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재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던 A씨는 사고 이후 가족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다. 몸의 회복

보다 마음의 거리감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해 숲길을 함께 걸으며 오랜만에 가족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A씨는 “치료에만 집중하다 보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잊고 있었는데 숲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시 가까워진 느낌이었다”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었다”

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심리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을 올해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은 산재 이후 치료 중심 지원을 넘어 일상 
회복과 가족 관계 회복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숲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통해 트라우마 극복과 정서 안정, 직업 복귀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은 가족 간 유대 회복을 돕는 가족 화합 프로그램과 자녀의 
진로와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가족 공감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자연 속
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산재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 간 소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단의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은 지난 2024년부터 실시해 올해 3년 
차를 맞이했으며, 현재까지 총 2,997명의 산재근로자와 가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2024년 90.4점에서 2025년 94점으로 3.6점 
상승했고, 2025년 프로그램 참여 전후 대비 회복탄력성은 7.4%, 가족관계는 
6.2%가 향상되면서 숲을 활용한 치유활동이 단순 체험을 넘어 산재근로자의 
심리 회복과 가족 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다.

  공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총 
8.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참여 대상을 2,177명에서 2,865명까지 688명 
늘리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국립산림치유원과 국립숲체원 등 전국 7개소
에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운영한다. 산재근로자와 가족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산재근로자와 가족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산업재해 이후 근로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지원하는 것이 공단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회복 의지를 높이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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